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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오늘 이 시간 나 ㅇㅇㅇ은 여러 어르신들과 친지들의 
축복속에서 그대 ㅇㅇㅇ을 맞이하여 백년의 예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날들이 물 흐르듯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그대의 앞에 서서 
영원한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ㅇㅇㅇ은 그대 ㅇㅇㅇ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고 위하며 위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식에게 존경받는 의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하늘과 땅과 여러분 앞에서 서약합니다.

신부 : 바다가 모든 강물을 사양치 않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나 ㅇㅇㅇ은 그대 ㅇㅇㅇ을 남편으로 맞아 바다와 같은 겸허한 자세로
매사에 임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되 원망치 않으며, 원하기는 하되 
탐내지 않으며,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으며, 위엄이 있으되 사납지 않은 
아내가 되어 그대 ㅇㅇㅇ에게 애정의 거름과 진실의 빛을 받아
행복한 열매를 맺어 사랑의 향기로 가득찬 가정을 만들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하늘과 땅과 여러분 앞에서 서약합니다.

신랑,신부함께 :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서로 
엉켜 마치 하나가 되는 연리지 나무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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